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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관람료 현실화, 궁능 보존과 국민부담 균형 찾아야

문 의 이종현 선임비서관 02-784-4291 choimh867@gmail.com

- 당초 ‘11월 인상안 발표→내년 1월 시행’에서 ‘개선계획 추진→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시행’으
로 변경
- 인상안 발표·시행 시점 모두 미정… 연구용역·설문·공개토론회까지 거쳤지만 일정 재검토
- 4대궁·종묘 관람객 14.6% 늘 때 입장료 수입은 2.3% 감소
- 최민희 최민희 “국민 부담 최소화해 신중히 추진하되,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정부가 당초 올해 11월 궁능 관람료 인상안을 발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관람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무료관람 제도와 국민 부담·공공
성 등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관람료 조정
안의 발표와 시행 시점은 모두 미정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궁능 관람료 현실화를 주요 추진과
제로 제시하고,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거쳐 올해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 방향을 기존의 ‘인상→개선’에서 ‘관람서비스 개선계획 추진→합리적 요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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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마련→시행’으로 변경했다. 관람료부터 올린 뒤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서비스 개선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과 신뢰 확보에 적
절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개선 대상에는 안내판·쉼터 확대와 노후 화장실 정비를 비롯해 간편결제, 다국어 키오스
크, 사전예매·모바일 입장권, AI·모바일 해설 등이 포함됐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제도의 형평성
과 실효성, 한복의 범위·착용기준과 한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궁능 관람료는 2005년 이후 20년 넘게 사실상 동결돼 있다. 현재 성인 기준 경복궁·창덕
궁은 3,000원, 덕수궁·창경궁·종묘는 1,000원이며 조선왕릉은 대부분 1,000원 수준이다. 그 사이 
물가와 주요 공공요금은 상승했고 관람서비스도 확대됐다. 국가유산청 연구에서도 우리 궁능 관
람료는 해외 주요 문화유산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관람 수요 증가가 입장료 수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도 확인됐다. 4대궁·종묘 관람객은 
2024년 1,312만 1,020명에서 2025년 1,503만 1,603명으로 1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궁능
유적본부 입장료 수입은 123억 7,934만 원에서 120억 9,848만 원으로 2.3% 감소했다. 유료 관
람객은 4.1% 줄어든 반면 무료 관람객은 25.6% 증가했고, 유료 관람객 비중도 37.2%에서 
31.1%로 낮아졌다.

<4대궁·종묘 관람객 및 궁능유적본부 입장료 수입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3→2024

증감
2025년

2024→2025
증감

전체 관람객 11,741,822명 13,121,020명 +11.7% 15,031,603명 +14.6%

유료 관람객 4,328,267명 4,881,975명 +12.8% 4,679,690명 -4.1%

무료 관람객 7,413,555명 8,239,045명 +11.1% 10,351,913명 +25.6%

유료 관람객 
비중

36.9% 37.2% +0.3%p 31.1% -6.1%p

궁능유적본부
입장료 수입

110억 9,703만 원 123억 7,934만 원 +11.6% 120억 9,848만 원 -2.3%

관람료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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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뒤 국민 설문과 업계 협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거쳤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관람료 
인상 이후에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3.1%, 소통24 조사에서는 91.3%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최종 정책안이 아닌 단계적 현실화 방안 중 하나로 고궁·종묘 5,000원, 능원 3,000원도 제시됐
다. 

최민희 의원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궁·능의 보존·관리, 관람서비스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
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